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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학서고 지식의 기록

공기 속 물에 스스로 녹는 고체, 조
해(Deliquescence)
원문 주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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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마철에 제습제 통을 열어 보면 처음에는 하얀 알갱이만 가득하던 통 바닥에 어느새 물이 고여 있습니다. 누가 물을
부은 것도 아닌데 알갱이는 점점 줄어들고, 그 자리를 맑은 액체가 채웁니다. 공기 속에 떠 있던 수증기를 고체가 스스
로 빨아들이고, 그 물에 자기 몸까지 녹여 버린 것입니다. 이 현상이 바로 ‘조해(Deliquescence)’입니다. 조해란 쉽게
말해 ‘고체가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다가, 흡수한 물에 스스로 녹아 용액이 되는 현상’을 의미합니다. 물기를 머금는
성질은 많은 물질에 있지만, 아예 녹아서 액체가 될 만큼 강하게 물을 끌어당기는 물질은 따로 구별해 부릅니다. 본 자
료에서는 조해가 무엇이고 흡습성과 어떻게 다른지부터, 고체가 녹기 시작하는 원리와 기준이 되는 습도, 생활 속에서
만나는 조해성 물질, 그리고 이를 활용하고 다룰 때의 주의점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. 공기 속 물에 스스로 녹는
고체, 조해의 원리와 쓰임 조해란 무엇인가 조해를 이해하려면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 성질을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
니다. (1) 흡습성은 물기를 머금는 성질이다흡습성(Hygroscopy)은 물질이 주변 공기에서 물 분자를 끌어당겨 붙잡
아 두는 성질입니


